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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전 스승 복이 많아요. 덕산 스님에게 염불

을 배웠고, 경봉 스님에게 참선을 배웠습니다. 

경봉 스님께서는 참선을 해서 마음을 깨달으

면 ‘호쾌대활(好快大活)’의 삶, 호쾌하게 웃어 

크게 살아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

다. 호쾌대활의 경지가 되면 모든 것이 열립니

다. 스님께서 참선의 가장 중요한 길을 가르쳐

주셨습니다.” 

학문은 김동화 교수를 통해 알게 됐다. 유식

과 법화사상을 전공한 김동화 교수는 팔만대

장경이 머리에 다 들어있는 석학이었다. 책상

에는 항상 〈선문염송〉을 두고 읽었고, 비구스

님보다 더 열심히 정진했다. 법산 스님은 “학

문하는 자세를 알려주신 분”이라고 술회했다. 

한국불교 대강백 중 한 명인 탄허 스님께

는 〈사서삼경〉과 노장, 장자를 배우며 유불선

(儒佛仙) 삼도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

다. 대만 중국문화대학에 가서는 ‘선학의 황금

시대’란 당대 베스트셀러를 쓴 오경웅(吳經熊) 

교수를 만나 중국 선학을, 대만 푸런(輔仁)대

학 총장인 로깡(羅光) 신부에게 중국 고대철학

사상을 배웠다. 대만의 선지식인 인순 법사와 

불광산사 성운 스님과의 교류는 세계 불교 전

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. 

법산 스님은 “이런 어른들의 가르침을 바탕

으로 한국 간화선의 원류인 보조국사 지눌 스

님의 사상적 뿌리라 할 수 있는 중국 선과 화

엄사상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었다”고 회

상했다. 

‘보조국사 지눌사상 연구’로 박사학위를 받

은 스님은 1986년 3월 동국대 선학과 교수로 

부임했다.  

법산 스님은 동국대에서 후학양성에만 진력

하지 않았다. 포교와 전법을 놓지 않았다. 대표

적인 것이 바로 장애인 포교. 벌써 30년이 훌

쩍 지났다.

“1988년 수화를 배우며 광림사 연화복지원

과 인연을 맺었는데, 지금도 매달 이분들을 만

나 법문하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. 수화음악

회도 열고, 시청각장애인 송년잔치도 하고, 점

자로 경전도 만들었어요. 눈이 어둡고 귀가 멀

었더라도 지금 생에 잠깐 그런 것이지 본래 성

품까지 그런 것은 아니다, 덜 보고 덜 듣는 만

큼 열심히 수행정진해서 다음 생에는 부처님 

세상에서 환한 눈과 밝은 귀를 갖고 태어나자

고 이야기해 줍니다.”

‘금강 행자’로 사는 즐거움

법산 스님은 수행에도 집중하고 있다. 선교

율(禪敎律)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평

생의 소신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. 

“어려서부터는 ‘관세음보살 보문품’ 독송을 

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관음기도를 제일 많

이 하잖아요. 상당한 시간 동안 독송을 했고 그 

다음에는 ‘보현행원품’을 읽었습니다. 경봉 스

님, 성철 스님, 광덕 스님도 ‘보현행원품’ 공부

를 강조하셨습니다. ‘보현행원품’을 하면 신심

을 더 돈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. 대만 유학 중

에는 6년간 매일 보현행원품 독송을 했습니다. 

보현행원품 독송을 하면서 동시에 〈금강경〉

에 대해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. 보조국사가 

바로 〈금강경〉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

문입니다. 보조국사는 〈육조단경〉과 〈화엄경〉 

‘여래출현품’을 읽다가 좋은 체험을 했고 지리

산 상무주암에서 대혜종고 스님의 어록을 보

고 구경각에 이르렀습니다. 그전에는 마치 돌

이 풀을 덮고 있는 그런 느낌 같았는데 상무주

에서 확철대오하게 됐습니다. 그 후 송광사에

서 행화를 펼치면서 대중들에게 참선과 함께 

〈금강경〉을 읽도록 했습니다.” 

법산 스님은 1986년 3월 1일 동국대 교수로 

부임한 뒤 매일 한 차례씩 〈금강경〉을 독송했

다. 그러다 2001년 11월 〈금강경〉 10만독을 발

원했다. 

“그때가 제 생일이었거든요. 제자들이 불러

서 갔더니 생일 케이크를 준비했더라고요. 함

께 촛불을 끄고 제자들과 부처님께 이번 생에 

10만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.”

법산 스님은 〈금강경〉 독송 공부의 중요성

과 필요성을 먼저 강조했다. 

“〈금강경〉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소의경전

(所依經典)으로 불교 수행의 지침서로서 자리

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위치는 대단히 중요합

니다. 뿐만 아니라 대장경 가운데서 가장 많은 

주석서(注釋書)나 번역서가 나왔다는 것은 깨

달음으로 가는 오묘한 반야의 지혜가 담겨있

기 때문입니다. 

〈금강경〉 번역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

장 많이 독송되고 연구되는 것은 구마라집(鳩

摩羅什)이 번역한 〈금강반야바라밀경(金剛般

若波羅密經)〉입니다. 금강(金剛)이란 보석 중

에 가장 강하고 투명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

라는 뜻이며, 반야는 밝고 맑은 근본 지혜를 

뜻하며, 바라밀이란 언덕의 뜻이며, 경이란 진

리의 말씀이란 뜻이므로 ‘가장 강하고 밝은 지

혜의 언덕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’이란 뜻이에

요. 그래서 〈금강경〉을 독송하면 신심이 다이

아몬드처럼 돈독해지고 마음에 맑고 밝은 지

혜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.

〈금강경〉은 마음의 헛된 망상을 비우는 수

행이 담겨있기 때문에 독송하면 전생의 죄업

이 소멸하고 마음이 깨달음의 지혜로 밝아지

게 되므로 마음이 편안하게 됩니다. ​마음이 편

안하여 어떤 상(相)에도 머무르지 않는 보시를 

하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인욕행을 수행

할 수 있고, 또 계(戒)를 받아 지키고 복을 지

어 신심을 일으키므로 모든 것이 즐거울 수밖

에 없습니다.”

불교 전체에서 〈금강경〉이 차지하는 비중을 

잘 알고 있던 법산 스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며 

독송을 이어나갔다. 하지만 속도는 빨라지지 

않았다. 

“교수 재직 중에는 바쁘다 보니 1년에 

500~600번밖에 못 읽었어요. 어느 날 한 제자

가 ‘하루에 한 번씩 하면 10만 번 읽는 데 300

년이 걸린다’고 해요. 그래서 좀 더 속도를 높

였어요. 학교에 있을 때는 그냥 할 수 있다, 하

면 된다는 생각만 가졌습니다. 못한다는 생각

은 안 했어요. 하하. 연구년 때 지리산 벽송사 

선원에 방부를 들여 정진을 하면서 독송을 했

고 정년퇴직 이후 들어간 백장암 선원에서는 

낮에는 참선을 하고 아침과 저녁 공양은 하지 

않고 오직 〈금강경〉 독송만 했습니다. 백장암

에서 있었던 6년 동안 2만독 이상을 한 것 같

아요.”

통도사 시탑전에서도 독송은 계속되고 있

다. 새벽 4시 일어나서 6시 아침 공양 전까지 3

번의 독송을 한다. 공양 후 원로스님들과 차담

을 하고 다시 독송을 한다. 11시 30분 점심공

양 후에도 〈금강경〉 독송은 이어진다. 

“요새는 하루에 10~15번 정도 독송을 합니

다. 지난 1월 9일에 7만독 회향을 했습니다. 4

월까지 1300독 정도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. 

육조 혜능 스님은 〈금강경〉을 인연으로 불교

에 입문해 큰 스승이 됐습니다. ‘응무소주 이생

기심(應無所住而生其心)’을 듣고 대전환이 일

어나 오조 홍인을 찾아갔습니다. 저 역시 〈금

강경〉 수행을 통해 ‘응무소주 이생기심’에 도

달하고 싶습니다. 불교에 불가능은 없습니다. 

하면 됩니다.”

시종일관 유쾌했던 법산 스님은 자신의 공

부뿐만 아니라 후학들의 공부에 대한 당부도 

잊지 않았다. 

“출가 수행자들은 첫째, 초심(初心)을 잃지 

말아야 합니다. 출가할 때 초심 말입니다. 발심

(發心)의 마음, 발보리심(發菩提心)의 마음이 

바로 초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초심은 계

율 정신으로 이어지는 ‘내 마음속의 지주’ 같은 

것입니다. 계율 정신을 잃어버리면 게을러지

게 되면서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. 초심과 지계

(持戒)의 마음을 먼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. 

그다음으로는 부처님 경전을 계속 섭렵하

면서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마음을 깨

닫는 것입니다. 공부를 하다 보면 탐진치(貪瞋

癡) 삼독심(三毒心)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

삼독심이 싹 떨어져 버리는 돈오돈수(頓悟頓

修)의 상태가 됩니다. 명심오도(明心悟道) 즉, 

마음을 밝혀 깨달아서 다시 그 깨달음의 밝음

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수행자의 

본분입니다. 이것이 바로 상구보리 하화중생

(上求菩提 下化衆生)입니다. 앞으로도 분별심 

없는 자세로 정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.

더불어 재가불자들은 평소 ‘관세음보살 보

문품’과 ‘보현행원품’을 보면서 신심을 다잡고 

공부하면 좋겠습니다.”

아침 일찍 시작한 인터뷰가 점심 공양 시간

까지 이어졌다. 시탑전에서 공양간으로 찬찬

히 자리를 옮겼다. 최근 다리가 불편해진 스님

이 한걸음 한걸음 씩씩하게 발걸음을 내디뎠

다. 경내를 장엄한 연등을 보며 부처님이 이 

땅에 오신 의미를 설명한다. 

“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깨우쳐 정토세계를 

구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. 초

파일에 등을 밝히는 것은 마음의 등불을 밝히

는 것입니다. 천년만년의 어둠도 이 등불 하나

면 바로 사라집니다. 탐진치 삼독의 어둠은 등

불과 함께 없어집니다. 삼독의 어둠을 털어내

고 밝음의 세상에서 모두가 함께 극락세계로 

가면 좋겠습니다. 다할 극(極) 즐거울 락(樂), 

극락은 오직 기쁨만 있는 세계입니다. 과거도 

기쁘고 지금도 기쁘고 미래도 기쁜 세상을 향

해 같이 갑시다.”

스님의 간곡한 당부가 통했는지 영축산에 

봄바람이 스친다. 연등이 춤을 추고 모두가 흥

에 겨우니 매일매일이 부처님오신날이고 날마

다 좋은 날이다.

연등을 밝히는 건, 마음 밝히는 것

극락, 과거·현재·미래도 기쁜 세상

삼독심을 털어내고 밝음의 세상으로

〈금강경〉을 독송하고 있는 법산 스님. 법산 스님이 적멸보궁을 참배하고 있다.

조계종 법계위원장  법산 경일 대종사

 “부처님오신날, 우리 모두 ‘極
〈극락〉

樂’으로 가자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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